
2017년 4월 4일 화요일제20468호��
문 화

광주은행한국화공모전 광주화루 작가전

지난 2014년 나주 다시면 정촌고분에서

출토된백제계금동신발은완벽한보존상태

로세상을놀라게했다 1500여년전에만들

어진것으로믿기지않을만큼세밀하게가

공한용머리장식이온전히남아있다

금동신발이 원래 모습을 되찾았다 국

립나주문화재연구소가 현대 최첨단 기술

과 전통 공예기술을 접목해 복원 상설전

시한다

신발은 금을 재료로 하며 화려함과 세

련미를 보여준다 발굴된 신발은 발목 부

분이 훼손됐고 한쪽 용머리 장식이 떨어

져나갔지만고스란히복원되며한쌍이가

지고있는아름다움을만날수있다

연구소 분석결과 금동신발 크기는 길이

32높이 9너비 95이다 한쪽무게

는녹이포함된진품이510g 복원품이460

g이다 사람이 신기에는 크고 무거워 시신

과함께무덤에넣는부장품으로추정된다

몸판은두께 05구리판에순금(99%)

을 510㎛(1㎛11000) 두께로 입혀

만들어졌다 용머리 장식을 비롯한 연꽃

도깨비 문양 등은 백제 금속공예기법 중

에서도 난이도가 매우 높은 투조기법(금

속판을 도려내는 기법)과 축조기법(금속

판에선을긋는기법)이사용됐다

연구소 측은 3차원 입체(3D) 스캔 등을

동원해 설계도면작성 부속품 제작 조립

하는 방식으로 복원했다 또한 수은과 금

가루를활용한전통도금기술인수은아말

감기법도사용했다

한편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는 금동신

발을 활용한 문화콘텐츠 계발을 위해 주

요 문양을 국유특허로 등록(302015

0053241 등 8건)했다 또 지난달동신대학

교산학협력단과금동신발을비롯한문화

재 활용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문

의 0613391122 김용희기자 kimyh@

지역원로수채화가양규철씨가보성군

립백민미술관에서 16일까지 심안(心眼)

의세계물빛을주제로초대전을연다

양화백은이번전시에서특유의투명

함과색채감을담은작품 40여점을선보

인다

직품소재는주로산과계곡이다 전시

에 출품된 계곡 연작은 평생 천착한 예

술세계를 한눈에 보여준다 계곡에 고인

물과 물에 잠긴 돌 햇볕에 드러난 바위

등평범한소재들을활용해담백하면서도

여유가느껴지는동양적색채를풍긴다

작품 물빛에서는 자연을 바라보는

양 화백의 시각을 느낄 수 있다 햇볕을

가득 받고 있는 계곡물을 소재로 삼아

소박함과명상적인느낌을전달한다

또 설촌 봄의 노래 설경 등에서

는 사계절과 날씨에 따른 자연 풍경을

담았다 자연과 어우러진 마을들은 양

화백이생각하는이상향이다

그밖에 영광군 백수 삼학도 등 현

장분위기를담은작품도다수출품했다

양씨는 1968년 배동신 화백 박철교

화백등과함께지역최초수채화가단체

수채화창작가협회을 결성했다 1970

년부터약 30년간중학교미술교사로재

직하며 학생들을 가르쳤고 수채화 100

주년 초대전 아시아수채화연맹전 등에

참여했다 문의 0618530003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심안의 세계물빛양규철 초대전

보성백민미술관 16일까지

조각을통해고향에대한그리움을전

달하고있는김성식작가가갤러리리채

에서 15일까지 김성식조각전을연다

김작가는이번전시에서펄프혼합재

료로제작한신작 20여점을선보인다

전북익산출신으로광주에서주로활

동하는김작가는평생그리워하는고향

을원시적인형상으로표현한다

특히 이번 전시는 재료가 눈길을 끈

다 30여년간돌조각작업을한김작가

는 바람 소리 구름 하천 냄새 등 자연

형상을묘사하기위해펄프를사용했다

여러번 뭉치고 말려 돌 같이 단단한 펄

프에형광색을넣어화려함을더했다

기억 연작은 살아 움직이는 동물이

나 식물이 소재다 마치 청동기 시대 제

기(祭器)처럼 대상을 단순화하면서도

특징을포착한점이눈에띈다

또 언덕 초상 봄 등에서볼수있

듯펄프가마르면서자연스레생기는표

면균열이정감어린분위기를더한다

김씨는조선대미술대학대학원을졸

업하고전남미술대전동아미술제미술

세계 선정작가상 등을 수상했다 광주

서울 대구 등에서 개인전 13회를 열었

으며 현재 백학조각회 그룹 새벽 에

뽀끄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

4120005 김용희기자 kimyh@

갤러리리채 15일까지김성식조각전

봄

1500년전 모습그대로백제금동신발환생

광주은행(은행장 김한)이 한국화 부흥

을 위해 야심차게 준비한 공모전 광주화

루(畵壘) 대상후보작들이공개됐다

제1회 광주화루 입선작을 선보이는

10인의 작가전이 423일 국립아시아문

화전당 문화창조원에서 열린다 개막식 4

일오후 5시

광주은행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 공

동 주최한 광주화루는 총 상금 1억원 규

모로 공모전과 작가상으로 구성된다 명

칭은추사김정희의제자들이모여솜씨를

겨루던모임 회루(繪壘)에서따왔다

눈에띄는점은공모전심사방식이다김

정희의제자들이눈치를보지않고작품을

품평하는회루정신을이어받아심사위원

들의독립성을최대한보장했다별도심사

위원장을두지 않고 심사위원 5명 신원도

비공개로진행했다 심사위원을맡았던송

영방박대성 한국화가 김상철 동덕여대

교수 이원복 부산박물관장 이준희 월간

미술 편집장은 심사가 끝날 때까지 다른

위원이누군지몰랐다는후문이다

지난해 10월 진행한 공모에는 전국 한

국화가 83명이 참여했다 1차 포트폴리오

심사 2차 출품작 개별심사를 통해 작가

10명이이름을올렸다

이번전시는 2차심사통과작가의출품

작 1점과 신작 1점을 나란해 배치하며 총

20점을선보이는자리다

선정된 작가는 광주 출신 장예슬하성

흡하용주씨를비롯해구본아김원박경

묵이지연이채영이태량이호억씨다

30대부터 50대까지광주서울전북출신

등학교 지역 연령대가다양하다

특히수상자발표전에전시를열어작가

들의창작의욕을높인점도눈길을끈다

전시기간 3차 작가 작업실 방문 인터뷰

심사를 통해 대상 1명(3000만원) 장려상

2명(각 1000만원)을 뽑는다 여느 공모전

과 달리 작품 구매 비용이 포함되지 않아

온전한상금과수상작은작가들에게돌아

간다

전시장은작품에집중할수있도록구성

했다 작품 색채와 어울리는 칸막이를 사

용했고 작은 명제표 외에는 작가 이름을

써놓지않아시선을그림으로유도한다

또 먹 뿐 아니라 아크릴 물감을 재료한

작품도공모대상에포함시켜작품재료와

소재도 다채롭다 전통 산수를 비롯해 추

상화 인물화 도시의풍경까지수묵콜라

쥬 분채를 활용해 작가들이 건네는 세상

이야기를만날수있다

공모작은모두신작이대상인만큼이번

전시에서는현시대한국화의모습과미래

를살펴볼수있는작품을만날수있다

관람객들을 위한 관람객이 뽑은 작품

이벤트로 마련했다 전시 기간 마음에 드

는작품을종이에적어넣는방식이다 추

첨을 통해 기념품을 제공하며 가장 많은

표를얻는작가에게도상품을증정한다

초대 작가상 수상자도 관심을 끌고 있

다광주은행측은추천위원회와심사위원

회를거쳐매년 1명을선정해상금 5000만

원을지원한다

공모전과작가상수상자는오는18일광

주은행본점에서열리는시상식에서발표

할 예정이다 수상자 전원에게는 상금 이

외에도2년이내전시회개최비용또는국

외레지던시프로그램참가비용을 1000만

원이내에서추가로지원한다

김한 은행장은 타 장르에 비해 갈수록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한국화를 예향 광

주에서 살려보자는 취지로 기획했다며

광주화루를통해한국화가다시관심받

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62239

5051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하용주작 BLIND 하성흡작 1980521 광주

광주하성흡작가등

2차 심사통과 10명

23일까지 문화전당 전시

전시기간인터뷰심사

3000만원 대상등뽑아

초대작가상 5000만원도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

완벽복원성공상설전시

물빛


